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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isk, privacy concerns, 
continual intention to use of Fintech servic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research developed a conceptual framework using attitude 
theory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to Fintech services, Fintech 
concerns(service concern, platform concern, network concern, device concern, and privacy concern), 
and continual use in the context of Fintech services. In this study, Data analyzed using the 
PLS(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 approach. 
Findings -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Fintech risk perception affected service concern, 
platform concern, network concern, device concern, and privacy concer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privacy risk did not affect continual use of Fintech services. In addition, among Fintech service 
concerns, platform concern, network concern, and privacy concern did not affect continual use of 
Fintech services. However, only device concern affected the intention to continual use of Fintech 
servic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results will help to understand the psychology of Fintech 
service users and develop more stable Fintech services continual us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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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보스톤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과 QED 인베스터(QED Investors)가 발간한 「글로벌 

핀테크 2023: 금융의 미래를 새롭게 상상하다(Global Fintech 2023: Reimagining the Future of 

Finance)」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핀테크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고, 2030년까지 금융기

관의 고객 상 핀테크 서비스는 약 1조 5천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 태평양에 위치한 국가인 중국, 인도에서의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와 관련된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라카에서도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Boston Consulting 

Group and QED Investors, 2023).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에 첨단기술이 융합되면서 나타난 첨단 서비스로 금융(Finance)과 기술

(Technology)이라는 단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졌다. 최근 IT(Information Technology)이 발전하면서, 

핀테크는 인공지능(Artifical Intelligence), 블록체인(Blockchain),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등 

첨단기술 융합으로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기능을 제공하고 있다(Oh, Park, Kim, and Shin, 2023). 

오늘날 다양한 기업에서는 핀테크를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Firmansyah, 

Masri, Anshari, and Besar, 2023).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기반 ‘삼성페이’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SNS(Social Network Services)에 기반한 ‘카카오페이’ 핀테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고, 네이버는 네이버 플랫폼에 기반한 ‘네이버페이’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가 제공하는 첨단 금융서비스 기능은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활용한다(Firmansyah, Masri, 

Anshari, and Besar, 2023;  Rizvi, Rahat, Naqvi, and Umar, 2024).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용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Sampat, Mogaji, and Nguyen, 

2024).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에서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Yon, Moon, and Kim, 2018; Cho and Kim,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 보안사고는 이용자들에게 

핀테크 서비스에 한 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게 한다. 예를 들면, 2019년부터 2023

년까지 핀테크 간편 결재 부분에서 보안사고로 1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Won, 2023). 

핀테크 보안사고의 원인은 개인 정보 유출, 명의 도용에 따른 해킹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 보안사고는 이용자의 위험 인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되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 

예를 들면, 유무선 통신 기반 핀테크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부정적 감정은 핀테크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역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Sampat, et al., 2024; Hur and Lim, 2017). 예를 들면, 핀테크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한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할 수 있고, 다양한 핀테크 

공급사슬 기업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에서 상호 연계에 따른 문제로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이용하는 핀테크에서 네트워크 연결성 문제로 원만한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

지 않는 현상에 따라 부정적 감정을 형성할 수도 있고, 핀테크 디바이스 고장 및 오류에 따라 부정적 

감정을 형성할 수 있고, 핀테크 이용과정에서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및 핀테크 이용을 위한 정보 설정 

과정에서의 불편함에 따라 부정적 감정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IT 서비스 이용자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발생하면, IT 서비스 이용 중단 및 이용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SNS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가 아닌 개인의 취미 생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 

연결을 강화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만족 증  등에 따라 부정적 감정이 

형성된다면 이용중단 및 이용감소 현상이 나타난다(Neves, Turel, and Oliveira, 2023). 또한 전자상거래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프라이버시에 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용자들은 

전자상거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전자상거래 회원을 탈퇴할 것이다(Son and Kim, 2008). 또한 SNS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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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도 이용자에게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우려는 SNS 이용 감소와 접한 관련성을 맺는 것으로 나타

났다(Zhou and Li, 2014).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이용과정에서도 이용자들에게 유발되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 형성은 핀테크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인 향(예, 이용 중단 및 이용 감소 등)을 미칠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이용자들을 상으로 위험을 인지할 때 유발되는 감정(즉,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프라이버시 측면의 우려)이 핀테크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태도이론을 이용해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 고, 이를 토 로 

핀테크에 한 인지된 위험, 핀테크 우려(서비스 우려, 플랫폼 우려, 네트워크 우려, 디바이스 우려, 프라이

버시 우려), 핀테크 지속이용의도에 한 관계를 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는 핀테크 이용자의 심리 이해와 

핀테크 지속이용 전략 개발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

1. 이론적 프레임워크 제안

핀테크 기업 측면에서 핀테크 지속이용의도 강화를 위해 이용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Bommer, Milevoj, and Rana, 2023). 그 이유는 핀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서비스에 한 경쟁우위 확보와 이를 통한 충성고객 확보가 핀테크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공해주

기 때문이다(Oh et al., 2023; Firmansyah, et al., 2023). 

최근 핀테크와 관련된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핀테크 이용자들은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고, 

핀테크 위험을 지각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이용과 관련하여 부정적 

인지(즉, 핀테크 위험 지각)와 부정적 감정(핀테크 우려)이 핀테크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고

자 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Figure 1과 같이 태도이론을 통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 다. 태도이론

은 심리학 분야에서 사람의 태도 파악을 위해 개발된 이론이다. Hilgard(1980)에에 의하면, 인지, 감정, 

의욕은 상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태도이론을 응용해서 핀테크 이용자의 부정적 인지와 

부정적인 감정이 의욕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Fig. 1. Theoretic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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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델

앞서 살펴본 이론적 프레임워크 기반해서,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이용자의 인지와 감정이 행동의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Figure 2>를 살펴보면, 핀테크 이용자의 위험 지각이 핀테크 이용에 

한 서비스 우려, 플랫폼 우려, 디바이스 우려, 네트워크 우려, 프라이버시 우려를 유발하고, 서비스 

우려, 플랫폼 우려, 디바이스 우려, 네트워크 우려, 프라이버시 우려는 핀테크 지속이용의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Fig. 2. Research Model 

3.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태도이론은 경 학 분야에서 조직구성원과 소비자 심리 분석 연구에서 이론적 토 로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다. 표적인 태도이론으로는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합리적 행동

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이 있다(Fishbein and Ajzen, 1975; Ajzen 1991). 태도이론을 

기반으로 주요 소비자 심리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언급한 Fishbein and Ajzen(1975)이 제시한 계획된 행동이론과 Ajzen (1991)의 합리적 

행동이론은 사람들의 인지된 신념과 태도, 행동의도, 그리고 행동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표적인 심리 

이론이다. 이 이론은 경 학(예, 마케팅, 경 정보학, 조직행동론 등) 분야에서 고객 심리를 설명하는데 

이론적 토 를 제공하 다. 

태도이론을 응용한 Kim, Kim, and Wachter(2013)의 연구에 의하면, 모바일 이용자들의 몰입에 있어

서 인지된 가치, 만족, 지속적 몰입 의도가 향 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 다. 또한, Venkatesh, Morris, 

Davis, and Davis(2003)는 기술수용모델을 통합해서 이용자들의 인지 특성과 감정 특성이 IT 수용과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핀테크 이용자의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프라이버시 우려의 향 111

이용에 미치는 향 관계를 설명해주는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을 제시하 다. 더불어, Abdekhoda, Pourrasmi and Ranjbaran(2023)은 e-러닝 이용자들

을 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이용해 e-러닝 이용자의 지식획득, 지식공유,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의도, 

그리고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 다. 마찬가지로, Irimia-Diéguez, Velicia-Martín and Aguayo- 

Camacho(2023)는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들을 상으로 핀테크 서비스 이용과정에 한 설명을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을 이용해 핀테크 이용자의 자기 효율성, 지각된 행동 통제, 주관적 규범, 태도, 행동의도,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 다. 또한, Mohit, Johnson and Memarian Esfahani(2023)는 몰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지적 요인과 감정 요인을 제시하 고, Slaton and Testa(2023)는 소규모 고급 백화점에서의 소비

자 행동 설명을 위해 합리적 행동이론을 이용해서 개인의 인지적 특성과 태도, 그리고 후원 의도의 관계를 

분석하 다. 더불어, Ljubi and Groznik(2023)는 자율주행 자동차 수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

이 프라이버시 우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수용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우려는 이용자의 기술수용 의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 나타난 것처럼, 이용자의 인지 특성은 감정 특성과 행동의도 특성에 향을 

미치고, 감정 특성도 행동의도 특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도이론에 

기반해 핀테크 이용자의 위험 지각과 핀테크 우려, 이용의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4. 사물인터넷 보안과 프라이버시 우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융합에 따라 나타난 신기술이다. 핀테크는 사물인터넷 기술 발전

에 힘입어 급성장하 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용하는 핀테크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금융기관, 플랫폼

기업, 통신기업, 보안기업 등 다양한 핀테크 공급사슬 기업의 협업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첨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는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교류하기 때문에 보안을 매우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이용자에게 있어서 위험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Lee(2015)는 정부의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 

새로운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플랫폼, 서비스, 디바이스, 네트워크 측면의 보안을 

강조하 다. 또한, Hur and Lim(2017)은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뱅킹서비스에서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

하 다. 그들은 이용자들의 인지된 보안과 관련된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측면의 보안으로 체계화해 보다 안전한 스마트 뱅킹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 다. 일반적으로 

IT 서비스 관련 인지된 보안이 미흡할 경우, 이용자들에게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IT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서비스 보안, 플랫폼 보안, 네트워크 보안, 디바이스 보안과 관련되어 유발될 수 있는 

감정적 우려 요인으로 서비스 우려, 플랫폼 우려, 디바이스 우려, 네트워크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다양한 IT 서비스 이용은 개인정보 활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IT 서비스 

이용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이용자의 인지된 보안은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보안으로부터 프라이버시 우려가 유발될 수 있다. 현재 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on and Kim, 2008; Xu, Dinev, Smith, and 

Hart, 2011; Zhou and Li, 2014).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및 SNS 서비스 이용자들은 기업의 개인정보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관리를 하지 못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용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예, 프라이버시 우려)이 형성된다.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프라이버시 우려가 

발생하면, 이용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 중단 및 탈퇴를 할 것이다(Son and Kim, 

2008; Xu, et al., 2011; Zhou and Li, 2014). 

마찬가지로, 핀테크 이용자들에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나타날 경우, 우려가 증감함으로써 핀테크 서비스 

이용 중단, 감소 및 탈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에서는 이용자들

을 상으로 프라이버시 우려를 줄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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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핀테크 위험 지각은 이용자들이 핀테크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핀테크 이용자들이 오작동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또는 결재과정의 오류에 의한 서비스 실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핀테크 감정적 우려는 핀테크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감정적 우려를 서비스 우려, 플랫폼 우려, 디바이스 우려, 네트워크 우려, 

프라이버시 우려로 구분하 다.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우려는 핀테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금융 플랫폼

에서 핀테크 결재 실패에 따른 부정적 감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플랫폼 우려는 핀테크 이용과정에

서 플랫폼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다양한 기능이 연계된 금융 플랫폼에

서 금융서비스 기능 오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네트워크 우려는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능에 

따른 오류로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금융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접속 오류,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 차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디바이스 우려는 핀테크 이용 디바이스에 한 

오작동 등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고장 및 미작동에 따른 부정적 감정 

유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째, 프라이버시 우려는 핀테크 이용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라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핀테크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핀테크 이용과 관련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또는 핀테크 이용을 위한 복잡한 초기 설정 과정을 요구해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핀테크 위험 지각과 이에 따른 부정적 감정 형성은 핀테크 이용자들의 

지속이용의도을 저하시킬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Hilgard(1980)의 태도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태도 구성 요인 중 인지는 감정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태도이론에서는 인지된 신념을 인지적 특성이라고 한다. 인지된 신념의 

표적인 사례로 신뢰와 위험이 있다. 전자상거래 연구에서 인지된 위험은 부정적 감정을 형성한다(Kim, 

et al., 2009; Kim, et al., 2008).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이용자들이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위험을 인지하면,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Núnez-Barriopedro, Cuesta-Valiño and Mansori-Amar(2023)에 의하면, 기업에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광고 활동에 있어서 인터넷 쿠키(Internet cookie)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은 이용자들의 

인터넷 쿠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한 오용 가능성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지를 강화시켜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 다. 마찬가지로, 핀테크 이용자에게 있어서도 

핀테크 이용과 관련되어 위험을 인지하면,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부정적인 

감정(즉, 우려)가 형성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하 다. 

[H1] 핀테크 이용자의 위험 지각은 서비스 우려에 양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핀테크 이용자의 위험 지각은 플랫폼 우려에 양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핀테크 이용자의 위험 지각은 네트워크 우려에 양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 핀테크 이용자의 위험 지각은 디바이스 우려에 양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핀테크 이용자의 위험 지각은 프라이버시 우려에 양의 향을 미칠 것이다.

Hilgard(1980)는 사람의 태도 구성 요인 중 인지는 의욕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표적인 인지 

요인에는 위험과 신뢰가 있고, 의욕 요인에는 행동의도가 있다. 또한, 태도이론을 응용한 IT 서비스 수용 

연구에서 Venkatesh, et al., (2003)은 통합적 관점에서 기존 기술수용모델을 확장한 UTAUT를 제시하

다. 이 이론에서는 기술수용과 관련된 인지과 감정 요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 고, 이후 

Venkatesh, Thong, and Xu (2012)는 UTAUT 모델을 확장한 후속 모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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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인지된 위험과 감정의 향과 인지된 위험과 행동의도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Namahoot and Jantasri(2023)의 연구에서는 UTAUT를 응용해서 타이랜

드에서 전자결재시스템 이용자들을 상으로 신뢰와 위험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인지된 위험에 한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또한, 

Liu, Hirayama, Morales Saiki, and Murase(2023)는 자율주행차 이용에 있어 이용자들이 위험을 높게 

인지할수록 수용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더불어, Alrawad, Lutfi, Alyatama, Al Khattab, 

Alsoboa, Almaiah and and Al-Khasawneh(2023)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소비자의 위험 

지각이 행동의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그들은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중 정보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 재무 위험이 행동의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하 고, 기능 

위험, 물리적 위험, 배송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다. 

이처럼 다양한 IT 서비스 이용 환경에서 이용자의 위험 지각은 행동의도와 접한 관련성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핀테크 이용자의 핀테크 서비스 과정에서도 위험 지각은 핀테크 지속 

이용에 향을 미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제안하 다. 

[H6] 핀테크 이용자의 인지된 위험은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

Hilgard(1980)는 사람의 태도 구성 요인 중 감정은 의욕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태도이론을 이용한 

다양한  IT 서비스 이용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Neves, et al.,(2023)은 SNS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부정적인 감정은 이용을 중단하거나, 서비스 이용 수준을 줄이단고 하 다. 또한 

Wu, Huang, Yen, and Popova(2012)는 기업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프라이버시 우려가 

증가하게 될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형성한다고 하 다. 더불어, Son and Kim (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되어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프라이

버시와 관련된 문제가 유발되는 것을 인지할 경우, 이용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고, 더불어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탈퇴한다고 하 다. 

마찬가지로, 핀테크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프라이버시 측면

에서 부정적 감정이 형성되면, 이용자들은 핀테크 지속이용을 줄이려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7] 핀테크 이용자의 서비스 우려는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

[H8] 핀테크 이용자의 플랫폼 우려는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

[H9] 핀테크 이용자의 네트워크 우려는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0] 핀테크 이용자의 디바이스 우려는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1] 핀테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우려는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1. 척도 개발과 조사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가설에 한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를 활용해 각각의 측정항목 구성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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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핀테크 위험 지각 측정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사물인터넷 기반 핀테크 위험 지각은 핀테크 서비스 

이용을 하면서 지각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한 인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것에 한 지각, 서비스 실패에 따른 금융 사고 발생 가능성에 한 위험 지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Pavlou(2003), Kim, et al.,(2008)의 척도에 기반해서 측정항목을 개발하 다. 

둘째, 핀테크 우려 측정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핀테크 우려는 고객들이 핀테크를 이용하면서 발생하게 

위험을 인지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을 의미한다. Lee(2015)는 사물인터넷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는 서비스 보안, 플랫폼 보안,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Hur and Lim(2017)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금융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서비스 보안, 플랫폼 보안, 네트워크 보안, 디바이스 

보안을 강조하 다. 일반적으로 IT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인지된 보안에 한 문제가 유발될 경우 프라이버

시 우려가 발생한다(Xu, et al.,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려를 

보다 세분화해서 서비스 우려, 플랫폼 우려, 디바이스 우려, 네트워크 우려, 프라이버시 우려로 구분해 

측정하 다.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핀테크 서비스 우려는 핀테크 서비스 이용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 불가 또는 비정상적 작동 상황에서 

발생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이다. (2) 핀테크 플랫폼 우려는 핀테크 서비스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이다. 예를 들면, 디바이스는 작동하지만, 핀테크 에코시스템에서 

다양한 연결에 따른 문제로 핀테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이다. 

(3) 핀테크 네트워크 우려는 핀테크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연결 실패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우려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잦은 통신망 연결 실패 등이 발생할 때 이러한 우려가 나타난다. 

(4) 핀테크 디바이스 우려는 모바일 디바이스 측면에서의 오작동 및 고장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와 관련된 우려로 핀테크 시스템 문제와 관련된 디바이스 오작동 문제, 배터리 

방전 문제, 디바이스 발열 문제 등이 있다. (5) 핀테크 프라이버시 우려는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핀테크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과다한 

정보 오남용 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핀테크 이용자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된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서 핀테크 우려 측정에 있어, 사물인터넷 보안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우려를 활용하 다. 또한, 최근 다양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는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가 중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고려할 변수를 

프라이버시 우려로 보았다. 이에 따라 핀테크 프라이버시 우려를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 고, 

Lee(2015), Hur and Lim(2017), Xu, et al.,(2011)의 연구를 참고해 측정항목을 개발하 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핀테크 지속이용의도는 핀테크 이용자가 첨단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행동의도 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Bhattacherjee(2001)의 연구를 참고해 척도를 개발하 다. 

2. 샘플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반해 도출된 측정항목을 이용해 7점의 리커드 스케일(Likert Scale)로 

설문지를 구성하 다. 각각의 설문 항목에서 7점은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고,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의미한다. 설문조사는 전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핀테크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313개의 유효 응답을 획득하 고, 이 자료를 분석하 다. 

실증분석은 SMART-PLS 4.0 이용하 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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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s 

Criteria Subfactors Frequency
Gender Male 157

Female 156

Smart Device Usage 
Time

(Per daily, hours)

Under 1 hour 12
1-2 hour 43
2-3 hour 79
3-4 hour 59
Over 4 hour 120

Income
(Per year, Ten million 

won)

zero 35
Under 2 59
2-4 123
4-6 60
6-8 16
Over 8 20

Fintech Service Usage 
Frequency

(Per Monthly)

Under 5 77
5-10 117
10-15 56
15-20 21
Over 20 42

Graduate Level

High School 39
Attending College 4
College Graduate 41
Attending University 22
University Graduate 166
Attending Gradiate School 5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36

Ⅳ. 실증분석 결과

1.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측정모델 분석을 통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변수의 신뢰성은 CA(Cronbach’s Alpha) 지표와 CA(Composite Reliability) 지료를 

통해 측정하였고, 타당성은 상관관계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분석으로 확인하였

다(Hair, Sarstedt, Ringle, and Gudergan, 2023).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Variables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rho_a)

Composite 
reliability (rho_c)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1) NEC 0.935 0.936 0.958 0.884
(2) DEC 0.941 0.941 0.962 0.894
(3) SEC 0.916 0.921 0.947 0.857
(4) RIP 0.862 0.876 0.916 0.785
(5) COU 0.940 0.972 0.961 0.892
(6) PRC 0.949 0.951 0.963 0.868
(7) PLC 0.932 0.933 0.957 0.881

※ COU (Continual Use), RIP (Risk Perception), SEC (Service Concern), PLC (Platform Concern), NEC 
(Network Concern), DEC (Device Concern), PRC (Privacy Concern)

※ CR (Composite Reliability), CA (Cronbachs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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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CA와 CR을 활용하 다 (Hair, et al. 

2023). 일반적으로 CA와 CR이 .7 이상일 때, 신뢰성을 갖는다고 평가하 다 (Hair, et al. 2023; 

Nunnally and Bernstein, 1994). <Table 2>에 나타난 각각 연구변수의 CA와 CR을 살펴보면, .7 이상의 

결과값을 제공해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들은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AVE 지표는 수렴 타당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5 이상일 때, 타당성이 존재한다

고 한다(Hair, et al., 2023). <Table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본 연구에 이용된 연구변수들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 충분히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and AVE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의 상관관계와 AVE 지표의 비교를 활용해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 다. 

일반적으로 판별타당성은 AVE 제곱근 지표가 다른 상관관계 계수와 비교할 때, 그 지표가 더 높게 나올 

때, 측정개념의 판별타당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Hair, et al., 2023). 본 연구에서 변수들은 

상관관계 분석값과 AVE 제곱근 지표를 비교해 본 결과, AVE 제곱근 지표가 다른 상관관계 계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변수가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구조모델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이용자의 위험, 우려, 지속이용의도의 인과관계에 한 구조모델을 분석하 다. 

구조모델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 수가 충분하지 않아 부트스트랩 기법 (리샘플링 옵션: 1000)을 활용하 다

(Hair, et al., 2023). 먼저, 구조모델을 통해 나타난 종속변수의 설명력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R Squares Evaluation

Variables R-square Evaluation
NEC 0.238 Middle
DEC 0.212 Middle
SEC 0.231 Middle
COU 0.102 Low
PRC 0.269 High
PLC 0.273 High

※ Low(under 0.02~0.13), Middle(between 0.13 and 0.26), High(over 0.26)

Variables (1) (2) (3) (4) (5) (6) (7) 
(1) NEC 0.940 * 　 　 　 　 　 　
(2) DEC 0.747 0.945 * 　 　 　 　 　
(3) SEC 0.718 0.670 0.925 * 　 　 　 　
(4) RIP 0.487 0.460 0.481 0.886 * 　 　 　
(5) COU -0.192 -0.263 -0.160 -0.124 0.944 * 　 　
(6) PRC 0.423 0.411 0.590 0.518 0.033 0.932 * 　
(7) PLC 0.714 0.671 0.737 0.522 -0.152 0.632 0.939 *

※ *Squares Root of Average Varianc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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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1977)의 구조모델 설명력 기준에 따르면, 핀테크 플랫폼 우려와 프라이버시 우려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우려, 네트워크 우려, 디바이스 우려의 설명력은 중간으로 나타났고, 핀테크 지속이

용의도에 한 설명력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모델은 전반적으로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SEM Results

Hypotheses Beta t-values p- values Results
[H1] RIP → SEC 0.481 8.604*** 0.000 Supported
[H2] RIP → PLC 0.522 10.048*** 0.000 Supported
[H3] RIP → NEC 0.487 9.710*** 0.000 Supported
[H4] RIP → DEC 0.460 8.469*** 0.000 Supported
[H5] RIP → PRC 0.518 8.709*** 0.000 Supported
[H6] RIP → COU -0.083 1.053 0.292 Rejected
[H7] SEC → COU -0.069 0.691 0.489 Rejected
[H8] PLC → COU -0.064 0.628 0.530 Rejected
[H9] NEC → COU 0.037 0.351 0.726 Rejected
[H10] DEC → COU -0.267 2.869*** 0.004 Supported
[H11] PRC → COU 0.251 2.916 0.004 N/A
※ COU(Continual Use), RIP(Risk Perception), SEC(Service Concern), PLC(Platform Concern), NEC (Network 

Concern), DEC(Device Concern), PRC(Privacy Concern)
※ t-value>3.30(p<0.001***), t-value>2.56 (p<0.01**), t-value>1.96(p<0.05*)
※ Bootstrapping times = 5000
※ N/A : Not Available

각각의 가설에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핀테크 위험 지각은 서비스 우려에 양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Beta: .481, t-value: 8.604***). 둘째, 핀테크 위험 지각은 플랫폼 

우려에 양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Beta: .522, t-value: 10.048***). 셋째, 핀테크 위험 

지각은 네트워크 우려에 양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Beta: .487, t-value: 9.71***). 넷째, 

핀테크 위험 지각은 디바이스 우려에 양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Beta: .46, t-value: 

8.469***). 다섯째, 핀테크 위험 지각은 프라이버시 우려에 양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Beta: 

.518, t-value: 8.709***). 여섯째, 핀테크 이용자의 위험 지각은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Beta: -.083, t-value: 1.053). 일곱째, 핀테크 서비스 우려가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Beta: -.069, t-value: .691). 여덟째, 핀테크 플랫폼 우려가 지속이용

의도에 음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Beta: -.064, t-value: .628 ). 아홉째, 핀테크 네트워크 

우려가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Beta: .037, t-value: .351). 열째, 핀테

크 디바이스 우려가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Beta: -.267, t-value: 

2.869**). 열한번째, 핀테크 프라이버시 우려가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지 

않았다(Beta: .251, t-value: 2.916, Not Available). 

핀테크 이용에 있어서 제시된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H1, H2, H3, H4, H5, H10은 채택되었고, 

H6, H7, H8, H9, H11는 기각되었다. 전반적으로 핀테크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과 감정적 특성은 접한 

인과관계 관련성을 보여주었고, 감정적 특성과 행도의도 특성을 인과관계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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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 

본 연구의 구조모델 분석결과를 통한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핀테크 위험과 핀테크 우려 (서비스 

우려, 플랫폼 우려, 네트워크 우려, 디바이스 우려, 프라이버시 우려) 측면의 토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핀테크 위험 지각은 서비스 우려에 양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핀테크 

서비스에 한 위험이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한 걱정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핀테크 기업들

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핀테크 서비스 이용 방법 및 발생 가능 문제에 한 사전 안내를 통해 서비스 위험을 최소화하는 인지적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핀테크 위험 지각은 플랫폼 우려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마찬가지로, 핀테크 

기업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서 핀테크 플랫폼 부분에서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감을 줄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핀테크 플랫폼에 한 이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려감을 줄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핀테크 위험 지각은 네트워크 우려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핀테크 기업들

은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을 통해 핀테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우려감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이용자들

에게 우려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핀테크 네트워크 관련 문제를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핀테크 위험 지각은 디바이스 우려에 양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핀테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디바이스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우려감이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핀테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디바이스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문제해결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핀테크 위험 지각은 프라이버시 우려에 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핀테크 서비

스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은 필수적이다. 최근 다양한 기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해킹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되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우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 서비스 이용을 이해서 사전에 이용 

환경 설정 과정에서 보다 편리하고 자동화된 설정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핀테크 이용자들

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우려감을 줄여줄 것이다.

여섯째, 핀테크 위험 지각과 지속이용의도 측면의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핀테크 위험 지각은 지속이용

의도에 음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예상과 달리 기각되었다. 그 이유 사람들의 심리적 고착효과

(anchoring effect)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Furnham and Boo, 2011). 일반적으로 핀테크 이용자들에게 

있어 핀테크는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금융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서비스 관련 

위험이 있더라도 핀테크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지된 혜택이 크고,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용자들은 

핀테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더불어 핀테크 서비스와 관련되어 보안사고 발생

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미래 연구에서는 핀테크 지속적 이용에 있어 핀테크 유용성을 

조절변수로 도입한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핀테크 서비스 우려가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당초 기 와 달리 기각되었

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의 핀테크 서비스 유용성과 편리성에에 한 고착효과는 

약간의 핀테크 서비스 우려도 불구하고, 핀테크 서비스 이용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 연구에

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서비스 우려와 지속이용의도 변수 사이에 편리성과 유용성의 조절효과

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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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당초 기 와 달리 핀테크 플랫폼 우려가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기각되었

다. 앞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이용의도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핀테크 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고착효과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핀테크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리성과 유용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알려주고, 더불어 핀테크 플랫폼에 

한 우려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속이용의도에 한 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핀테크 플랫폼 우려와 지속이용의도 사이에 편리성과 유용성 변수를 조절변수로 도입한 후속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핀테크 네트워크 우려가 핀테크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기각되었다. 마찬가지로, 핀테크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네트워크 관련 안전성이 높다는 심리적 

고착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한 우려 수준이 매우 낮아 핀테크 지속이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관련 우려가 발생해도 핀테크가 제공하는 

편리성과 유용성이 높기 때문에 핀테크 지속이용의도를 줄이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핀테크 서비스에 한 편리성과 유용성을 조절변수로 도입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열째, 핀테크 디바이스 우려가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핀테크 디바이

스에 한 부정적인 감정이 두되면, 이용자들이 모바일 핀테크 금융서비스에 한 지속이용의도를 줄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핀테크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스마트 디바이스는 핀테크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핀테크 기업에서는 디바이스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용자들의 우려감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한번째, 기 와 달리 핀테크 프라이버시 우려가 지속이용의도에 음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

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핀테크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우려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있어 보안성이 뛰어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라는 강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프라이버시 우려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인지하

는 핀테크 서비스에 한 강한 편리성과 유용성은 심리적 고착효과를 발생시켜서 핀테크 지속이용의도를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핀테크 프라이버시 우려에도 다양한 특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핀테크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우려에 한 피해를 잘 알고 있는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 로 핀테크 프라이버시 우려에 해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이용자도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연구에서는 핀테크 보안성 및 프라이버시 우려에 한 이용자의 지식수준을 반 하고, 

핀테크 활용에 한 이용자의 지식 수준과 지속이용의도에 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본 연구는 핀테크 연구에 있어 약간의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프라이버시 

우려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에 

해당하는 핀테크 우려를 서비스 우려, 플랫폼 우려, 네트워크 우려, 디바이스 우려, 프라이버시 우려로 

세분화하 다. 이를 통해 핀테크 우려의 선행요인과 후행요인의 향관계를 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는 

핀테크 우려의 다양성 연구의 초석을 제공하 고, 핀테크 우려에 한 후속 연구 활성화에 토 를 제공한데 

학술적 의의가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이용자의 심리분석에 태도이론을 응용하 다. 심리학에서의 태도이론은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과 감정적 특성, 행동의도 특성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이 이론을 이용해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의 위험과 우려, 지속이용의도에 한 심리를 분석함으로써 태도이론의 유용성을 

분석한데 학술적 의의가 존재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핀테크 기업을 위한 고객관계관리를 위한 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핀테크 이용자 우려에 한 관리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관계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공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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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에 있어 고객으로부터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은 기업의 서비

스 감소 및 매출 감소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 기업들은 본 연구결과를 활용해서 

핀테크 이용자들의 부정적 감정관리를 통한 서비스 강화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 고객별로 다양하게 반응하게 된다. 핀테크 이용자의 

서비스에 한 험인지 수준은 개인 특성에 따라 서비스에 한 긍정 반응과 부정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난

다. 본 연구는 핀테크 기업 측면에서 실질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용자 수준에 다른 위험관리 방안을 

제공하 다는데 실무의 의의가 존재한다. 

3.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증조사에 있어 전문 리서치 업체의 패널 

데이터 내에서 설문조사를 하 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의 표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

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상으로 체계적인 샘플링 프로세스(sampling process)에 입각한 실증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핀테크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개인의 경험 및 조건(예, 경제력에 따른 이용 빈도 등)에 따라 

실제 이용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이용 상황에 따른 개별 이용자의 특성과 

실질 이용에 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한데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핀테크 이용 상황에 따른 다양한 특성 고려와 더불어 보다 다양한 심리적 변수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에 한 포괄적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 고, 이를 

분석하 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데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각각 개별 핀테크 서비스에 한 고유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핀테크 우려에 다양성이 존재하듯이, 핀테크 위험에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핀테크 위험 중 서비스에 한 위험만을 독립변수로 고려한데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

서는 다양한 핀테크 위험 요인 변수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태도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다르게 감정(즉, 핀테크 이용에 따르는 우려)과 

행동의도(즉, 핀테크 지속이용의도) 사이에서 향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핀테크가 

제공하는 강력한 편리성과 유용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감정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지속이용의도가 

감소되지 않는 고착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핀테크 이용자의 지속이용의

도에 향을 미치는 고착효과에 한 후속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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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Variables Items Related 
Study

Fintech
Risk

￭ Compared to traditional payment methods, Fintech services seem 
risky.

￭ Compared to traditional payment methods, I think using Fintech 
services has a higher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 There is a high risk of errors occurring during the use of Fintech 
services.

Pavlou (2003), 
Kim et al. 
(2008)

Fintech
Services
Concern

￭ I am worried that Fintech financial services might not operate 
properly during use.

￭ I am concerned that errors might occur during the user 
authentication process of Fintech financial services.

￭ I am generally worried about the process of using Fintech 
services.

Lee(2015), Hur 
and Lim(2017), 
Xu, et al. 
(2011). 

Fintech
Platform
Concern

￭ I am concerned about the platform stability during the use of 
Fintech service apps.

￭ I am worried about the stability of the operating system of 
Fintech service apps.

￭ I am generally concerned about the platform stability for Fintech 
services.

Lee(2015), Hur 
and Lim(2017), 
Xu, et al. 
(2011). 

Fintech
Network
Concern

￭ I am worried about the instability of wired and wireless 
connectivity for Fintech services.

￭ I am concerned about network errors occurring during the use of 
Fintech services.

￭ I am generally worried about potential issues with the network 
for Fintech services.

Lee(2015), Hur 
and Lim(2017), 
Xu, et al. 
(2011). 

Fintech
Device

Concern

￭ I am worried about the performance of devices used for Fintech.
￭ I am concerned about the reliability of Fintech devices.
￭ I am generally worried about the operation of devices used for 

Fintech.

Lee(2015), Hur 
and Lim(2017), 
Xu, et al. 
(2011). 

Fintech
Privacy
Concern

￭ I am concerned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I provided to the 
Fintech service vendor might be misused.

￭ I am worried that others might see my personal information 
during the use of Fintech services.

￭ I am concerned about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to Fintech 
service vendors because others might get to know my personal 
information.

￭ I am worried about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I 
cannot know how the Fintech service vendor will use it.

Lee(2015), Hur 
and Lim(2017), 
Xu, et al. 
(2011). 

Fintech
Continuous

Use

￭ I intend to continue using Fintech services.
￭ I intend to continue using Fintech services rather than alternative 

methods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 methods).
￭ I will continue to use Fintech services.

Bhattacherjee 
(2001)




